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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미 월드컵 중계’, 국민의견 구한다
-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 위해 공개 시민간담회 개최 -

 올 6월 개최되는 ‘2026년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관련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 공개 간담회가 열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월드컵 중계 및 보편적 시청권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 시민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제25회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이 유료방송 채널에서 단독 중계됨에 따라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제도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올 6월 11일~7월 19일까지 개최될 예정인 북중미 월드컵도 방송사 간 

중계권 협상 난항으로 국민 시청권 보장 및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 국민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조영신 

동국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시민단체, 방송미디어통신 전문가, 체육계 관계자, 

청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최근 국민 관심 행사에 대한 시청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실현하고 

누구나 올림픽‧월드컵 등 문화적 공공재를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들의 지혜와 뜨거운 관심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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